
주한 이스라엘 대사 - 김기선 총장,
韓-이스라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논의

- 이스라엘 대사관 방문단 7일 지스트 방문…환담 후 CT연구소 방문해 융합 콘텐츠 체험
- 올해 한-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계기로 학생 파견 등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 논의

▲ 주한 이스라엘 대사 방문단이 7일 오전 지스트를 방문하여 지스트와 이스라엘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논의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오미 토르 이스라엘 대사 부인, 아키
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 김기선 지스트 총장, 박명규 기초교육학부 초빙석학 교수

주한(駐韓) 이스라엘 대사관의 아키바 토르(Akiva Tor)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방문
단이 11월 7일(월)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를 방문해 지스트와 이스라
엘 간 학술·연구·창업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국립대인 히브리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외교부 팔레스타인 사무국 부국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태평양 북서부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했다.

이날 오전 지스트에 도착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 방문단은 행정동 총장실에서 테크

니온 이스라엘 공과대학교(Technion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를 비롯해 지스

트의 해외 대학 교류·협력 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이스라엘과의 교류 확대 방안 

등 환담을 가졌다.

지스트는 2016년부터 테크니온 공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E&I프로그램*에 연간 최

대 2명의 학생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이 기업가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지

닌 청년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교류

를 내년부터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E&I((Entrepreneurship & Innovation) 프로그램: 이스라엘 유수 대학인 테크니온 공대가 운영하
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이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방문단은 지스트의 우수한 학생 창업 성과와 지원체계,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에서 인문사회 및 예체능 분야의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단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교류하며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스트 한국문

화기술연구소도 방문해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 문화를 융합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이공계 대학인 지스트가 인문학

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교육을 토대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

로 지스트와 이스라엘 간 협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는 학사과정에서 기초 교양과목과 인문학을 통해 창의성을 키

워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지스트의 

교육방식은 창업 강국인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과도 매우 닮아있어 앞으로 이스

라엘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

다.  


